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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의 성별 및 대인관계 요인이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use with reference to 
its purpose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 and interpersonal factors on the same in early 
adolescents.     
Method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with a sample of 2,378 early adolescents from Grade 4 
to 8.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Results: In boys and girls, overtime, the level of mobile phone use for communicating with family 
decreased, while that for communicating with friends increased. Level of mobile phone use for 
entertainment increased across time in boys; however, in girls, it increased from Grade 4 to 6 and 
decreased thereafter, until Grade 8. Gender wa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of mobile phone us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ame. Positive parenting, negative parenting,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predicted changes in mobile phone use for communicating 
with friend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use in early adolescence operate differently based on the purposes of the same. Additionally, the 
present results show that interpersonal factors are highly associated with mobile phone use for 
communicating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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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서론
  

우리나라는 2015년도 기준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약 86%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이렇게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휴대

전화의 빠른 정보 제공,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대인 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 교육적 활용 등 긍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능들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신체, 인지, 사회 · 정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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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상의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Chiu, Chang, Chen, Ko, & Li, 

2015; Choi, 2008; Heo, 2013; Y.-J. Hong, Yi, Lee, & Cho, 2015; 

S. Jun, 2016; H. Kim & Seo, 2012; D. G. Seo, Park, Kim, & Park, 

2016; M. Seo, 2016; Sung, 2013). 

하지만 휴대전화는 개인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도에서 

차이가 있으며(Cheon & Lee, 2007; H. Kim & Seo, 2012; Leung 

& Wei, 2000; Ling, 2000; Na, 2005), 그 용도에 따라 아동 및 청

소년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S.-M. Jun, 2015; H. Kim & Seo, 2012; Sook Kim, 

2014; E. J. Lee, Lee, Lee, & Chung, 2012; Sung, 2013). 또한 시

간 흐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양상이 휴대전화 의

존도, 주의산만,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 등의 심리사회

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휴대전화 용도별로 다른 것으

로 검증된 바 있다(M. Seo, 2016). 즉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을 

위한 이용이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할 때는 심리사회적 부적

응이 완화되는 반면, 오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

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주의산만 및 신체증상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 및 이용빈도의 변화는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이해와 보다 정확한 개입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용도를 고

려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들 연구는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

과 결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횡단적 접근에서 탐색해 왔다(S.-

M. Jun, 2015; Sook Kim, 2014; E. J. Lee et al., 2012; Song, Kwon, 

& Kim, 2014).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에 초점을 둔 

종단적 연구도 이로 인한 결과 탐색에 주목하고 있다(M. Seo, 

2016). 하지만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가 장기간에 걸쳐 변

화하는 양상이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휴대전화의 사용이 지속될 때 야기되는 문제 감소를 위한 개

입 방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휴

대전화와 관련된 청소년의 욕구와 행위를 기준으로 휴대전화 

용도를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오락용으로 구분하여

(E. J. Lee et al., 2012; M. Seo, 2016; Song et al., 2014), 이들의 변

화양상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성

별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

용 목적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남학생은 정보적, 도

구적 기능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많은 반면(Na, 2005), 여학생

은 휴대전화의 자기표현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D. Lee & Sohn, 2006). 또 남자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의 오

락성, 과시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많은 반면(Oksman 

& Turtiainen, 2004), 여자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사회적 관

계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더 높았

다(H. Kim & Seo, 2012; Rautiainen & Kaseniemi, 2000). 따라서 

휴대전화는 남학생에게 오락 기능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에게는 소통의 욕구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

로 중요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

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에서 성별 차이를 가정

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휴대전화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기기로 진화하

여  왔으나 소통의 기능이 휴대전화의 본질적 수단임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적 측면이 휴대전화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근접한 환경체계로서,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되었다. 즉 부모의 감독, 애

정, 합리적 설명 등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휴대전화를 통

해 가족과의 소통을 증가시키는 반면, 친구와 소통하거나 오

락을 위한 이용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H. Kim, 

2012).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인 집단의 초등학생 아동

은 휴대전화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용이 많은 반면, 적대적 

양육태도 집단의 아동은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2010). 이들 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 모두 휴대전화의 용도에 따라 이용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양육으로 구분하여 휴대전화 이용

빈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의 비중

이 커지는 시기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면, 또래와

의 관계는 수평적이므로 평등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

의 발달에 부모와 다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특히 휴대

전화의 개인 간 연락이나 소통의 기능은 청소년들의 또래관

계 유지 및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amibeppu & Sugiura, 

2005). 실제로 J.-H. Kim (2012)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또

래애착이 가족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와 연락하

거나 혼자 오락 및 동영상 감상 등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많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면 상황에서의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이용빈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종단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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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요구된다. 

초기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교육의 장이며 주된 활동영역으

로서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각된다(Rhee, 

1993).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관계는 휴대전화 의존 

및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 Kim & Seo, 2012). 하지만 교사와 

애착을 원만하게 형성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및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aek, 2007). 이는 부모나 또래

뿐 아니라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애착 대상자이므로 교

사와의 관계가 휴대전화 이용빈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큰 환경체계로서 지역사회는 청

소년의 정신적 건강 및 행동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Moffitt, 1993). 특히 초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지

역사회와 같은 공동체 요인의 영향은 후기 청소년에 비해 더

욱 강력하다(Albanesi, Ciognani, & Zani, 2007; Petty, Andrews, 

& Collet, 1994). H. Kim과 Seo (2012)는 오락용으로 휴대전화

를 많이 사용하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아동이 지역사회유

대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와의 유대가 역기능적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회유대이론(Hawkins 

& Weis, 1985)에 의하면,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대인 

간 소통 욕구가 증가하여 가족 및 친구와 소통을 위한 휴대전

화 이용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휴대전화 

이용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이용빈도가 개인마다 다른 데에

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속하는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다(Chang, 

Song, & Cho, 2011; H. Kim & Seo, 2012). 본 연구는 부모, 또래, 

교사 및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환경체계로부터 대인관계 요인

을 도출하여, 이들 요인이 휴대전화 이용빈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접근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빈도 변화양상을 

파악한 연구들 대부분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Heo, 2013; Y.-J. Hong et al., 2015; D. Kim & Yang, 

2014; Soyoung Kim & Hong, 2014). 하지만 학령기 아동은 발

달의 다른 시기보다 인터넷 게임 등 매체 중독에 더욱 취약하

며(Livingsone & Haddon, 2008),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

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령기 중반부터 중학교 전환 이후까지 휴대전화 이

용빈도의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의 변화 및 안정

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

인관계 요인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측정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 또래, 교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대인관계 요인의 

초기값(초4 측정값)에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을 시간 불변 변

수로 간주하였다(Bollen & Curran, 2005). 초등학교 4학년 때 

대면 상황에서의 대인관계가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

빈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것은 학령기 중반

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또래, 교사 및 지역사

회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데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경로를 초기 청소년의 성별

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

육, 또래관계, 교사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휴대전화 용

도별 이용빈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휴대전화 

용도별 사용에 대한 맞춤형 예방 전략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

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는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4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또래관계, 교사관

계 및 지역사회유대가 초4부터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전화 용도별로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해지

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초등학교 4학

년 재학생이며,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개년 자료를 활

용하였다. 최종 표본은 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에 총 2,378명

이며, 이 가운데 남학생은 1,242명(52.2%), 여학생은 1,136명

(47.8%)이다. 2차, 3차, 4차, 5차년도 표본 수는 각각 2,264명

(남학생 1,180명, 여학생 1,084명), 2,219명(남학생 1,167명, 여

학생 1,052명), 2,092명(남학생 1,098명, 여학생 994명), 2,070

명(남학생 1,088명, 여학생 98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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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휴대전화 이용목적별 이용빈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에는 휴대전화 이용목적을 

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

의 문자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

기, 시간 보기 등 9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자

주 사용한다(1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4점)까지 응답하

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타당도

가 확보된 구분에 근거하여(Ha, 2014; H. Kim & Seo, 2012; J.-

H. Kim, 2012; E. J. Lee et al., 2012), 휴대전화의 이용목적을 가

족소통용(가족과의 통화, 가족과의 문자메시지), 친구소통용

(친구와의 통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오락용(게임 및 오락)

의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하였다. 휴대전화 용도별 유형은 관련 

항목의 합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Cronbach’s α값은 1

차, 2차, 3차, 4차, 5차년도 각각 .58, .64, .72, .79, .71이며, 친구

소통용 이용빈도의 Cronbach’s α값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

지 각 .82, .82, .82, .83, .73이다. 

대인관계 요인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Huh (1999)가 제작한 부

모양육행동 검사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부와 모 각각

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여 감독, 애정, 합

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의 6개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을 부모감독 3문항

(예: “부모님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

신다.”), 애정 4문항(예: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

신다.”), 합리적 설명 3문항(예: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부모

님께서는 그것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양육은 비일관성 3문항(예: 

“부모님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과잉기대 4문항(예: “부모님의 기대가 항

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과잉간섭 4문항(예: “부

모님께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

다.”), 총 11문항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어, 모든 문항을 역코딩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은 세 요인 합의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을 잘하고, 애정적이며, 

합리적 설명이 수반된 양육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

적 양육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일관되지 못한 양육을 많

이 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간섭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양육의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5이며, 

부정적 양육의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3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또래관계를 측정하

기 위해 Min (1991)이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들을 수정 · 보완하여 구성하고 있다. 원 척도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와의 상관이 낮은 한 문항(“친구가 하

는 일을 방해한다”)을 삭제하고 총 4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든 문항을 역코딩함으로써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
값은 .66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구성한 학교생활

적응척도(Min, 1991) 중 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 교사와의 친밀한 관

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반응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모든 문항을 역코딩 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

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유대     지역사회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지, 또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6문항 가운데 전체와의 상관이 낮

은 한 문항(“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을 제

외하고 총 5문항(예: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응답 가능하며, 모든 문항은 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자신이 거

주하는 지역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웃 사람들과 긍정

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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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값은 .7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성별 및 대인관계 요인들을 검증

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의 세 가지 용도별로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함수를 남, 여학

생 각각 추정하였다. 그 다음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

한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또래관계, 교사관계 및 지역사

회유대의 영향력을 휴대전화 용도별로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PASW 18.0 (SPSS Inc., Chicago, IL)을 사용하였

고, 잠재성장모형 분석에는 Mplus 5.2 (Muthen & Muthe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남, 

여학생 모두 초기 청소년기 동안 휴대전화로 게임 및 오락보

다는 가족 및 친구와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가 전반적으

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의 대인관계 

요인의 경우, 긍정적 양육은 남, 여학생 각각 평균 3.21 (SD = 

0.55)과 3.34 (SD = 0.51)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반해 부정적 양육은 남학생이 2.60 (SD = 0.58)으로 여학

생 2.35 (SD = 0.62)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남, 여학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Study Variables  

	 Variables   	 Grade
Total Boys Girls

Skewness KurtosisM (SD) M (SD) M (SD)
Mobile phone use
  Communicating with family Grade 4 3.50 (0.57) 3.44 (0.62) 3.563 (0.52) -1.18 1.29

Grade 5 3.53 (0.58) 3.50 (0.61) 3.573 (0.55) -1.21 1.17
Grade 6 3.46 (0.62) 3.47 (0.62) 3.453 (0.63) -1.08 0.94
Grade 7 3.40 (0.65) 3.42 (0.65) 3.393 (0.65) -0.94 0.63
Grade 8 3.40 (0.62) 3.40 (0.61) 3.413 (0.63) -0.78 0.20

  Communicating with friends Grade 4 3.14 (0.78) 3.04 (0.88) 3.223 (0.68) -0.73 -0.02
Grade 5 3.44 (0.69) 3.34 (0.76) 3.533 (0.61) -1.23 1.17
Grade 6 3.52 (0.64) 3.42 (0.70) 3.623 (0.55) -1.36 1.62
Grade 7 3.60 (0.59) 3.52 (0.64) 3.673 (0.52) -1.57 2.66
Grade 8 3.61 (0.55) 3.54 (0.59) 3.693 (0.49) -1.55 2.70

  Entertainment Grade 4 2.37 (0.93) 2.58 (1.01) 2.193 (0.82) 0.19 -0.82
Grade 5 2.62 (0.99) 2.83 (1.03) 2.43 (0.92) -0.06 -1.07
Grade 6 3.10 (0.98) 3.24 (0.94) 2.96 (1.00) -0.77 -0.52
Grade 7 3.14 (0.97) 3.39 (0.84) 2.88 (1.03) -0.87 -0.33
Grade 8 3.04 (1.02) 3.32 (0.89) 2.73 (1.06) -0.72 -0.67

Interpersonal factors at Grade 4
  Positive parenting 3.27 (0.53) 3.21 (0.55) 3.33 (0.51) -0.79 0.60
  Negative parenting 2.48 (0.61) 2.60 (0.58) 2.33 (0.62) 0.02 -0.32
  Relationship with peers 3.02 (0.54) 2.96 (0.56) 3.03 (0.50) -0.46 0.15
  Relationship with teachers 3.14 (0.65) 3.04 (0.66) 3.23 (0.62) -0.66 0.11
  Community ties 3.11 (0.61) 3.13 (0.62) 3.03 (0.60) -0.45 0.05
Note. min = 1; max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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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모두 긍정적 양육에 비해 부정적 양육을 낮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는 전체 평균 3.02 (SD = 0.54), 교사

관계는 전체 3.14 (SD = 0.65), 지역사회유대는 전체 3.11 (SD 

= 0.61)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변수의 왜도(절댓값 < 2)와 첨

도(절댓값 < 4) 모두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S. Hong, Malik, & Lee, 2003).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추정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용도에 따른 이용빈도의 변화함수

를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선형모형과 자

유모수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자유

모수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휴대전화 용도별 자유모

수변화모형의 적합도 통계치를 남, 여학생별로 산출하였다. 

자유모수변화모형은 두 시점 간의 변화와 비교해서 나머지 관

찰 시점의 변화가 평가되는데(Bollen & Curran, 2005), 본 연

구에서는 1, 2차년도의 요인계수를 각각 0과 1로 고정시키고, 

3, 4, 5차년도 요인계수는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2를 보면, 남, 여학생 모두 가족소통용, 친구소통용, 오락

용으로 휴대전화 이용빈도에 대한 변화를 추정하는 잠재성장

모형들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휴대

Table 2
Model Fit of Mobile Phone Use: A Latent Growth Model by Gender 

Model χ2(df) CFI TLI RMSEA
Boys 
  Communicating with family  29.731(7)***   0.958   0.940   0.052
  Communicating with friends   4.006(7)   1.000   1.009   0.000
  Entertainment  12.041(7)   0.980   0.972   0.025
Girls 
  Communicating with family  43.775(7)***   0.947   0.925   0.069
  Communicating with friends  38.056(7)***   0.941   0.915   0.063
  Entertainment  32.630(7)***   0.922   0.889   0.057
Note. The value of RMSEA for a good model should be a less than .06 and the values of CFI and TLI should be .90 and above (Hu & 
Bentler, 1999).
***p < .001.

Table 3
Estimation of Mobile Phone Use: A Latent Growth Model by Gender 

Variables
Communicating with family Communicating with friends Entertainment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Boys
  Means Intercept 3.444*** 0.019 3.016*** 0.032 2.586*** 0.037

Slope -0.008 0.008 0.303*** 0.034 0.233*** 0.042
  Variances Intercept 0.138*** 0.023 0.429*** 0.064 0.486*** 0.063

Slope 0.019 0.020 0.095** 0.034 0.048** 0.019
  Correlations (I ↔ S) -0.020 0.018 -0.171*** 0.046 -0.124*** 0.033
Girls
  Means Intercept 3.569*** 0.016 3.210*** 0.023 2.184*** 0.027

Slope -0.027* 0.012 0.300*** 0.024 0.247*** 0.033
  Variances Intercept 0.117*** 0.012 0.351*** 0.046 0.213*** 0.039

Slope 0.005 0.004 0.130*** 0.031 0.030** 0.011
  Correlations (I ↔ S) -0.008 0.005 -0.187*** 0.037 -0.031 0.017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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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 평균은 가족소통용(3.444)이 친구소

통용(3.016)보다 조금 높고, 오락용(2.586)이 가장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남학

생이 가족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빈도의 변화율(-0.008)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

4에서 중2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소통용(0.303) 

및 오락용(0.233)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율은 모두 정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평균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

하는 변화양상을 보여주었다.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초기값 

변량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의 변량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값에서만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은 초기값 및 변화율 모두 유

의미한 변량을 나타내어,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마다 차이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는 친구

소통용 및 오락용의 경우에만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와 소통하거나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초4)이 높았던 아동들이 이후 증가하는 속

도가 더 느린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Table 3에서 여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은 가족소통용이 3.569이고, 친구소통용은 3.210, 오락

용은 2.184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유사하게 여학생도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에 게임 및 오락보다는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빈

도의 변화율에서는 가족소통용의 변화율(-0.027)은 부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소통용(0.300) 및 오락용(0.247)의 변화율은 시간 흐

름에 따라 증가하는 변화형태를 보여주었다. 휴대전화의 세가

지 용도 모두 이용빈도의 초기값 변량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

며, 변화율의 변량은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의 경우에만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즉 친구소통용 및 오락용은 변화율에서 개

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

는 친구소통용의 경우에만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친구와 소통하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가 초

등학교 4학년에서 높았던 여학생 청소년들은 이후 더디게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평균적인 변화양상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도식화하였다. Figure 1에 의

하면, 가족소통용의 휴대전화 사용은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

교 4학년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중학교 2학년까지 조금 감

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소통용은 남, 여학생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시점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빈도

로 사용하고 있다. 오락용의 사용은 가족소통 및 친구소통에 

비해 초4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 여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후 남학생

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1. Trajectories of mobile phone use from Grade 4 to 8. 
CFM = communicating with family; CF = communicating with 
friends; ET = entertainment.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Positive parenting Negative parenting
Relationship 
with peers

Relationship 
with teachers

Gender —

Positive parenting -.126*** —

Negative parenting .203*** -.093*** —

Relationship with peers -.123*** .478*** -.063** —

Relationship with teachers -.167*** .384*** -.051* .431*** —

Community ties .046* .416*** .093*** .364*** .326***
 Note. Gender is a dummy variable (0 for girls, 1 for boy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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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대
인관계 요인의 영향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를 예측하는 대인관계 요인을 검증

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되었듯이,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046부터 .478까지 분포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4에서 중2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대인관

계 요인의 영향력을 휴대전화 용도별로 검증한 결과가 Table 5

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양

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Table 3, Figure 1 참조)에 따라 대인

관계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가족소통용 이용빈도의 초기값에

는 성별, 긍정적 양육 및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

내었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초4에서 긍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초4

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이용이 많았다. 친구

와의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초기값에 대해서는 성

별,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또래관계, 교사관계 및 지역사

회유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초4에서 긍정적 양육을 낮게 지각할

수록, 부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

할수록, 교사와의 친밀한 유대가 부족할수록, 그리고 지역사

회유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초4에서 친구와 소통하는 데 휴대

전화 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락용 휴대전화 이용빈도

의 초기값에는 성별,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및 또래관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이 오락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고, 초4에서 긍정적 

양육은 낮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양육은 높게 지각할수록, 또

래와 긍정적인 관계가 부족할수록 초4에서 오락을 위한 휴대

전화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통용 및 오락용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율에 대해

서는 통제변인인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가족소통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디게 감소하고, 오락

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친구소통용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율을 예측하는 요인

은 성별,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시간 흐름에 따라 친

구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리

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했을수

록, 부정적 양육은 낮게 지각했을수록, 또래관계가 친밀하지 

못했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을수록 초기 청소년기 동안 

친구와 소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이용빈도는 더욱 빠르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초4

부터 중2까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예측 요인이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가족소통이나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에 비

해 친구소통용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해 가족, 또래 

및 교사까지 광범위하게 대인관계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을 

Table 5
Grade 4 Predictors of Mobile Phone Use Trajectories 

Predictors at Grade 4

Communicating with family Communicating with friends Entertainment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Male -0.095*** 0.036** -0.244*** 0.053* 0.316*** 0.039*

Positive parenting  0.185*** -0.006  -0.103* 0.108*** -0.146** 0.023

Negative parenting 0.018 -0.006 0.136*** -0.069*** 0.124*** -0.027

Relationship with peers 0.056* -0.001 0.281*** -0.100*** -0.101* 0.024

Relationship with teachers 0.008 0.001 -0.111*** 0.057** -0.046 0.006

Community ties -0.002 0.001 0.075* -0.021 0.032 -0.009

Tests of model fit χ2(df ) = 90.271(25)*** 
CFI = .948, TLI = .916, 

RMSEA = .033

χ2(df ) = 46.969(25)**
CFI = .983, TLI = .973, 

RMSEA = .019

χ2(df ) = 94.418(25)*** 
CFI = .940, TLI = .904, 

RMSEA = .034

*p <. 05. **p <. 01. ***p <. 001.



101   Predictors of Mobile Phone Use Trajectories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들의 휴

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 변화에 대한 성별 및 대인관계 요인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양상은 성별에 따

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남, 여학생 모두 가족소통

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빈도는 시간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친구와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빈

도는 초4부터 중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

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청소년들은 또래와 친밀

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욕구를 현실에서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휴대전화 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집단에 동조하는 성향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간의 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연구결과들과 같

은 맥락이다(H. Lee, 2008; Y. M. Lee, 2009). 즉 초기 청소년들

은 휴대전화를 통해 또래동조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

화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가족소통 

및 친구소통과 같이 대인 간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의 변

화패턴은 남, 여학생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초4부터 중2까지 

모든 측정 시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더욱 관계지향적임을 반

영하는 것이며, 여학생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

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 일관된

다(H. Kim & Seo, 2012; Na, 2005; Oksman & Turtiainen, 2004; 

Rautiainen & Kaseniemi, 2000). 

휴대전화의 오락용 이용빈도의 변화율은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조금 더 큰 증가폭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휴

대전화 이용의 초기값에 대한 성별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

다. 즉 초4에서 여학생은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남학생

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

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

학생의 오락용 이용빈도는 초4에서 초6까지 가파르게 증가하

다가 중2까지 감소한 반면, 남학생은 초4부터 중2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락을 위

한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특히 남학생들은 장기간에 걸친 감

독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한편 휴대전화 용도 중 친구소통 및 오락용의 경우 초4부

터 초6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 이후는 완

만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중반

부터 중학교로 이행하기까지는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 변화의 

시기인 반면, 중학교로 전환한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패

턴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는 신체적, 심리적 성장이 급등하며 초기 청소년기는 다른 발

달 시기보다 중독 행위에 취약하므로(Livingsone & Haddon, 

2008), 위험 추구 행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

기 전까지 휴대전화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학령기 중반부터 

시작되어야 할 근거를 확인한 결과이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인관계 요인이 동일 시점에서 

휴대전화 이용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휴대전화 용도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과 소통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이용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J.-H. Kim (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은 휴대전화를 통

해서도 부모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에 반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소

통 및 오락용으로 이용하는 빈도는 낮게 나타나, 긍정적 양육

은 친구와 연락하거나 게임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에

는 억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등의 부정적 양육

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들이 친구소통 및 오락을 위한 휴대전

화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적대적 양육태

도 집단에 속한 아동은 게임 및 오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

하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Jung, 2010)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은 친구와 소통하거

나 오락을 위한 이용에 상반된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가

족과 소통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데에는 부모의 양

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휴대전화 용도를 고려하지 않았

을 때 부모와의 문제 중심적 의사소통(Yu, 2010) 및 부정적 양

육(Chang et al., 2011; Soyoung Kim & Hong, 2014)이 휴대전화 

의존이나 중독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부모의 통제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 휴대전화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감안하면(Ling, 2005), 부정적 양육과 가족소통

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간의 관련성은 부모자녀 간 소통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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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부

모의 부정적 양육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일상을 감독하거나 애

정적 관심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은 부족할지 모르나 부정적 

양육을 실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가족 및 친구와 소통의 용도

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들

은 또래관계가 친밀할수록 친구와의 소통뿐 아니라 가족과 소

통하는 데에도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는 대면 상황에서 또래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좋은 아동들은 휴대전화의 소통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가족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친구

소통을 위한 이용에는 정적 영향을 제시한 연구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J.-H. Kim, 2012). 하지만 오락용의 경우, 또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 둘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J.-H. 

Kim (2012)의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차이

는 본 연구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J.-H. 

Kim (2012)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다른 데 기인할 수 있다. 오락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전환기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며(M. Seo, 2016), 또래의 행동에 동조하는 성향이 커

지는 청소년기에 휴대전화 이용도 많다는 선행연구들(H. Lee, 

2008; Y. M. Lee, 2009)을 통해 중학교 이상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이 시기 또래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

락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관계 및 지역사회유대는 친구소통용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교사관계와 휴대전화 의존 간에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들(Soyoung Kim & Hong, 

2014; H. Kim & Seo, 2012)과 달리,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와 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좋을수록 친구와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의존과 이용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

한 H. Kim과 Seo (2012)의 연구에서 소통을 위한 이용이 많은 

아동들이 오락용 이용이 많은 아동들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

한 긍정적 인식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

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청소년들은 실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좋을 수 있으며, 이것이 휴대전화로 

친구와 소통을 위한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휴대전화 이용빈도의 변화에 대한 대인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소통용 및 오락용의 변화율에는 통제

변인인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친구소통용

의 변화율에는 성별뿐 아니라 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또래

관계 및 교사관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긍정적 양육을 높게 지각했을수록,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을수록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친구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리

고 부정적 양육 및 또래관계를 높게 지각했을수록 시간 흐름

에 따라 친구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더디게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시점에서 대인관계 요인과 친구소통

용 휴대전화 이용 간의 관계와 반대 방향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에는 친구소통용 이용빈도의 초기값에 

대한 이들 변인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초4에서 긍정적 

양육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높은 수준일 때 친구소통용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후 증가폭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초4에서 부정적 양육이 높았을 때나 또래관계가 좋았

을수록 친구소통용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후 중2까지 더디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대전화 이용빈도 

변화에 대한 대인관계 요인의 영향력 검증이 전무한 실정에

서, 본 연구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로 친구와 연락하는 빈도가 높다는 결과(J.-H. Kim, 2012)

를 휴대전화 이용의 종단적 변화양상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초4에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청소년들은 휴대

전화로 친구와 소통하는 빈도가 중2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

모 외 중요한 성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을 잘한다는 측면

에서 이해할 수 있다(Baek, 2007). 하지만 Soyoung Kim과 Hong 

(2014)은 교사애착이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의 관

계는 휴대전화 용도를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빈

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학령기 중반부터 중학교 전환 이후에 걸쳐 휴대

전화 용도별 이용빈도의 변화와 안정성의 양상을 파악함으로

써 개입의 시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 목적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한 선행 연구

들을 확장하여 휴대전화 용도별 이용빈도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에서도 남, 여학생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소통용 및 오락용에 비

해 친구소통용의 변화양상에서 부모, 또래, 교사까지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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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인관계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친구소통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면 상황에서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

안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와의 

소통을 지속시키기 위해 부모의 감독, 애정 및 합리적 설명 등

을 통한 긍정적인 양육은 높이고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등 부정적 양육은 지양하는 방안, 또래들과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훈련, 그리고 교사들과 친

밀한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맥락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 요인이 휴대전화 이용빈도

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휴대전화 이용

빈도의 변화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양방향적 관련성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부정적 양육은 가족소통을 위한 이용 및 이용빈도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휴

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빈도만 측정함으로

써 그 내용이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설명에 한계가 있

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이

용 간에 더욱 심도 있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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